SSG랜더스 퓨처스팀, 실전 경기력 극대화 이끄는 '퍼포먼스 멘탈코칭' 도입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가 퓨처스 선수들의 실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퍼포먼스 멘탈코칭' 시스템을 도입한다. 

SSG는 기술과 체력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훈련에서 쌓은 기량을 실제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멘탈 영역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1군 무대 적응, 부상 및 재활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기력과 멘탈은 밀접하게 연결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SSG는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넘어 실전 경기력 향상까지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퍼포먼스 멘탈코칭’ 시스템을 도입한다. MLB 구단들의 멘탈 훈련 기법을 벤치마킹했으며,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겸 육성총괄)이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SSG는 프로 및 아마추어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최선호 멘탈코치를 초빙했다. 최 코치는 경희대학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現고려대학교와 영월 상동고 야구부 퍼포먼스 코치로 활동해 온 베테랑이다. 

최 코치는 선수단과 함께 현장에 밀착해 훈련 및 경기 관찰, 선수별 심리·행동 패턴 분석, 맞춤형 경기 루틴 설계, 집중력 향상을 위한 멘탈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코칭스태프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코칭스태프 미팅을 통해 선수들의 멘탈 상태와 경기력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기술 코치·퍼포먼스 코치·프런트가 함께 선수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신수 보좌역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피지컬을 갖추고 있어도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될 수 없다"며 "멘탈 역시 기술과 피지컬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해야 하는 영역으로 SSG만의 차별화된 선수 육성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선호 코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SSG에서 퍼포먼스 멘탈코칭을 맡게 되어 감사하다. 본 코칭이 선수단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팀 전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SSG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형 육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정규 운영 확대를 포함해 구단의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